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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된 입장료 징수행위
2017.04.09 조회수 501 등록자 강OO

여수 여행중 7일 오후 1시쯤 영화산 등산하려고 흥국사코스로 갔다. 그런데 입구에서 붙잡더니 매표를 하라는 것이다.

보니 빨간 등산복 점퍼를 입은 남자분이다. 사찰측 사람인듯 하다.

난 사찰을 가지 않을것이다. 등산만 하려는데 왜 사찰 입장료를 내라는 것이냐고 물으니 

여기는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서 입장료 내라고 막무가내다.

할수없이 2천원 내고 들어갔다.

그런데 등산코스가 흥국사를 통과하지도 않는다. 흥국사 입구는 등산로 옆에 있었다.

또한 반대코스롤 등산하여 흥국사쪽으로 하산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등산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입장료는 없다는 대답이다. 

어이가 없었다. 돌아가서 따질려고 하다가 하산후에 차량 시간상 그냥 등산을 하였지만 

등산하는 시간내내 기분이 상했다. 얼마안되는 2천원이지만 타지역 사람이라도 사기를 치는 것 같았다.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구겨진 순간이었다.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

게다가 흥국사는 종교시설이다. 그런데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치다니, 

참나, 여수시는 도대체 무얼 하는지... 이런 행위는지도 단속을 안하는지? 손 놓고 구경만 하나요?

다시는 여수에 산행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영화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된 입장료 징수행위 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9 11:02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취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
된 입장료 징수행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고 등산로만을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내는 것은 잘못된 징수행위’라는 내용으
로 이해됩니다.
흥국사는 고려 명종 25년(1195)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임진왜란시에는 의승수군(����)의 본거지로서 나라를 구
하는 데 앞장섰으며, 경내에는 흥국사 대웅전을 비롯한 보물 9점, 유형문화재 4점이 있고 흥국사 전체가 문화재자료
제38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
수할 수 있다)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51조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인 흥국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흥국사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로써 흥국사의 유지, 관리,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장료
에 대한 관리나 사용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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